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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휴테크

화 <반칙왕>에서 직장상사가 부하직원

의 실적과 업무태도를 운운하며 혼낼 때 프

로레슬링의헤드락을사용하는것이나온다. 

화가 다소 과장해 표현하긴 했지만 실

제로 그런 일방통행식 명령하달이 여전한

곳이 회사다.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전

혀이뤄지지않는것이다.

양방향커뮤니케이션이기업가치좌우

21세기 기업경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

건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. 서로

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노하우가 공유되고

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

다. 따라서 기업의 가치는 양방향 커뮤니케

이션을 통한 지식경 , 즉 구성원의 지식을

얼마나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하느냐에

달려있다.

그리고 그러한 지식경 의 성패에 따라

기업의가치가좌우되는것이다.  

그렇다면 이렇듯 기업의 사

활이 걸려 있는 구성원

들의 창의적 아이

디어와 각 개인의

노하우가 가장 빈

번하게 교환되고

공유되는 곳은 어

디일까. 전문가들

이연구한바에따르면

창의적 아이디어가 막힘없이 교환되는 장소

는 커피자판기 앞, 흡연실, 화장실의 세면

앞 등이라고 한다. 최고경 자가 없는, 말하

자면정서표현이자유로운곳이다. 

21세기 기업경 의 승패는 구성원들의 정

서를 어떻게 배려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.

그렇기에 회사가 즐거운 곳으로 변해야 한

다.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

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말이다. 열심히 일

하라고 핏 올리는 방식으로는 아무도 자

발적으로일하지않는다. 

21세기기업은예술가들의일터

가장 이상적인 노동 형태는 일과 여가가

분리되지 않는 방식이다. 가장 창의적인 작

업을 하는 예술가의 삶이 그렇다. 재미있어

서 한 일이 돈이 되는 것이다. 그것이 비록

가시밭길을 걷는 고독과 마주하는 작업일지

라도 예술가들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

다. 기쁜마음으로 고통을

받아들이며끝까지자

신의 가능성을

어붙인다. 

왜냐하면 자신

이 선택한‘재미’있

는 일이기 때문이다. 그러

니 당연하게도‘해오던

로’의관료주의가아니라‘창의성

의 폭발’이 일어나게 된다. 21세기 기업은

이제이러한예술가들이일하는곳이다. 

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는 방식의 육

체노동, 소외된 노동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

다. 라인벨트와 결재양식으로 표되는 정

량적 접근이 아니라 질적 접근이 모든 부면

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 그리고 이것은 정서

와 이성이 그 경계를 잃고 넘나드는 어느 지

점에서, 즉 일과 놀이가 분리되지 않는 새로

운‘삶의 기획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

다. 직원들의 여가를 배려함으로써 직원들

이 예술가적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, 바로

이것이21세기경 의핵심이다. 

무릇성공학의패러다임이“밤이나낮이나

쉬지 않고”가 아니라“휴테크를 통해 감성지

수를높여야”로바뀌고있는것이다.  

‘반칙왕’에서
‘예술가’로

21세기 기업경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. 서로

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노하우가 공유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

다. 따라서기업의가치는양방향커뮤니케이션을통한지식경 에달려있는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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